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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도서의 출판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성교육 도서가 

어린이․청소년의 성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독자가 성교육 도서에 접근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 편집자, 성교육 전문가, 공공도서관 사서와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성교육 도서에 관한 이들의 경험과 시각을 폭넓게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성교육 도서는 양육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직접 성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워할 때 쉽게 찾아 건네는 매체이며 

성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 자료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한국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 중 다수가 

사춘기의 신체 변화를 다루는 ‘몸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여전히 성평등하지 않은 관점을 강조하는 등 그 주제와 

시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성교육 도서가 키워드 중심의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이기보다,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기를 바랐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은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를 수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examines the publication and use of sex education books for 

youth and considers their values and applicability to sex education for youth in the futu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book editors, sex education experts, and public librarians—those 

who play important roles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reading of sex education books—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articipants, parents and caregivers often rely on sex education books 

when they find it hard to deliver sex education to their children on their own. Sex education books 

are also often used by sex education experts in their classes. The research participants said many 

sex education books that were published in South Korea only focus on ‘the body education,’ which 

deals with body changes during puberty. Gender inequality is another subject that needs to be changed. 

The research participants agreed that a sex education book should not just be a simple medium 

that delivers fragments of knowledge on sexuality but a broader learning playground where children 

and young adults can learn independent perspectives on sexuality based on comprehensive views 

on life. This study suggests a guideline for sexuality education books, which will be useful for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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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2013년 이후 교육

부의 성교육 강화 방안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간 15시간의 성교

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2018년 한국여성정

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4,065명 중 무

려 34.1%가 학교 성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하

는 성교육 내용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

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교

육 자료와 콘텐츠가 부족하며 재미가 없다는 

것 등이었다(조영주 외, 2018). 특히 2015년 교

육부가 배포한 성교육 표준안은 성별 고정관념

과 성차별을 강화하는 내용, 실제 청소년의 문

화와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교육 방식 등을 이

유로 발표 시점부터 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신혜정, 2019; Haas, 2018). 이에 교

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해 2019년 상반

기까지 개편안을 확정,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나 

2023년 4월 현재까지 개편안 작업에 대한 소식

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학교에서 성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지 못

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이 향하는 것은 인터넷이

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

소년 성교육 수요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1위가 학교(48.9%), 2

위가 인터넷(22.5%) 이었다(조영주 외, 2018). 

그러나 성과 관련한 자극적인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

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만을 골라내기란 어려

운 일이다(이은경, 김영빈, 2017). 어린이가 가

정에서 부모와 긍정적이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Christensen, Wright, & Dunn, 2016), 실제 

한국에서도 가정 내에서 성교육을 시도하는 양

육자가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20

대 이상 성인들 역시 청소년기에 학교와 가정

에서 충분한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신이 양육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지식적, 심리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

이다(권선미, 2020; 박준이, 2019). 이때 성교

육 도서는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독서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에 관해 대화할 수 있게 하

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양육자가 직

접 성교육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좋은 성교육 

도서를 선별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권해줌

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할 수 있

게 도와줄 수도 있다. 성교육 도서는 성에 관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어린이․청

소년의 성장에서 성이 갖는 의미와 가치, 신념

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훌륭한 교육 자료이

다(Venzo, 2021, 41).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

청소년1) 성교육 도서를 만들고 활용하는 출판 

편집자, 성교육 전문가, 공공도서관 사서와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현재 한국에 출판된 성교

육 도서가 어떻게 인식,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

 1)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영유아 

역시 어린이․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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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

교육 도서가 어린이․청소년 성교육에 효과적

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늠하고, 성교육 도서

의 수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도서

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지 않은 편

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어린이책 출판계가 

급성장하며 국내외 수많은 작가의 책이 출간되

었다(김세희 외, 2008). 이에 어린이․청소년

의 독서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였으나, 성교육 

도서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어린

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분야에서도 

성교육 도서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2000년 이후 성교육 관련 도서에 관한 연구

가 국내에 열 편 정도 발표되었으나 대부분 취

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분석에 한

정되었다(김방환, 윤신원, 2020; 남기원, 이수

연, 공예린, 2016; 박수연, 김수향, 2016; 박현

경, 봉진영, 2013; 정우영, 김희영, 2018; 천희

영, 이귀숙, 신세니, 2009; 최문선, 2010). 

2020년 이후에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를 다룬 국내 

연구가 몇 편 발표되었다. 서지은, 양성은(2021)

은 어린이 문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추천 도서로 선정된 ‘나다움

어린이책’에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

드라인(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의 개념이 표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나다

움어린이책 선정도서 중 저학년 독자를 대상으

로 한 101권의 내용과 중심 주제를 살펴본 결

과, 가장 자주 등장한 개념은 ‘가족 구성원의 역

할과 책임’, ‘관용, 포용, 존중의 가치’였으며, 

‘사춘기’, ‘성과 임신을 위한 건강’ 개념은 다루

어지지 않았다. 

임여주(2022)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 77권을 대

상으로 도서가 포함하는 주제, 표현 방식, 내포 

독자의 특성, 저자의 직업 등을 분석하였다. 유

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을 기

준으로 했을 때, 77권의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

된 주제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러운 성

장 과정의 일부이며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워갈 

수 있다는 안내, 그리고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를 중심으로 한 성 및 재생산에 관한 정보였

다. 분석 대상 도서 중 상당수가 문장과 삽화

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성별 차이를 부각하고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일부 도

서는 한 문장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비판

하다가 다른 문장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

하고 있었다. 

성교육 도서에 관한 해외 연구 역시 도서의 

내용 분석에 집중한 것이 많다. Venzo(2021)

는 성교육을 주제로 한 어린이 논픽션 그림책

들을 분석하며 성교육 도서가 사춘기, 재생산, 

인간의 성 등에 관한 주제를 어린이 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영어권 성교육 

도서를 두루 분석한 결과,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교육 도서의 내용 역시 변화를 보였다. 최근

에는 어린이를 성적 주체로 인식하는 책,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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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획일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시각에서 

성을 바라보며 생물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Venzo는 어린이․청소년

과 성(sexuality)에 대한 도서 분석 연구가 대

부분 픽션(소설)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

다. 그가 찾아낸 유일한 논픽션 분석 연구는 유

아 대상 중국 성교육 그림책을 대상으로 비평

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시

도한 Liang, O’Halloran, Tan(2016)의 연구와 

Liang, Tan, O’Halloran(2017)의 연구이다. 두 

연구 모두 중국의 유아 대상 성교육 그림책이 

중국에서 강조하는 성적 가치와 도덕관념을 충

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Venzo의 연구 이후 성교육 도서를 분석한 해

외 연구가 두 편 더 발표되었다. Briström(2022)

은 UN의 2030지속가능발전목표(2030 United 

Nations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에 ‘#5 성평등 보장2)’을 비롯하여 인간의 성

(sexuality)에 관련한 목표들이 있음을 언급하

며,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성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웨덴 중등학교

(lower secondary school3))의 생물 교과서와 

종교교육 교과서를 분석하며, 청소년이 지속 

가능한 성 관련 실천 역량을 증진하는 데 교과

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

석 결과, 스웨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성 교육 주제는 (1) 성의 본질이 재생산에 있다

는 것, (2) 남성 중심주의와 남근 중심주의, (3)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결합(intercourse)이 

일반적인 성행위라는 것, (4) 성적 관계에서 일

부일처제(monogamy) 규범이었다. Biström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성교육 내용이 규범과 표준

을 강조하는 반면, 다양한 이론과 시각을 제시

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지속적인 섹슈얼리

티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

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발표된 성교육 도서 관련 

연구는 대부분 도서의 내용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성교육 도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도

서가 담고 있는 정보와 성에 대한 시각, 성교육

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내용 분석 연구

는 무척 중요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더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교육 도

서가 어린이․청소년 독자에게 다가가기까지

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김대유

(2021)와 Ji, Reiss(2022)는 성교육 도서의 내

용 분석과 더불어 그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독자와 성교육 

도서 사이의 거리를 좁히거나 멀리하게 하는 

진보적, 보수적 시각을 두루 검토하였다. 

김대유(2021)는 나다움어린이책에 보수단체

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성 시비가 불

거지고 결국 해당 사업이 급히 종료된 사건에 

집중했다. 그는 지난 십여 년간 보건 교과서의 

집필과 승인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 간에 

갈등이 존재했음을 설명하고, 그 맥락을 바탕

으로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서의 선정성 시비 

진위와 배경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2021

년 현재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의 성 단원에 나

오는 아동 성교육 용어 및 문장 등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며, 극우단체들이 외설적이라고 지적

 2) 원문: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United Nations, 2015) 

 3) 만 13세에서 15세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로, 한국의 중학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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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어 및 문장이 보건 교과서의 성 단원에 비

추어 특별히 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

장하였다. 

Ji, Reiss(2022)는 북경사범대학(Beijing Normal 

University)의 지도 아래 제작된 초등학생 대

상 성교육 교과서 시리즈인 ‘珍爱生命(Cherish 

Lives;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의 내용을 집중

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교육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필수 내

용과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여섯 

개 주제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교과서는 초등

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족과 친구, 생활 

기술, 젠더와 권리, 인간의 발달, 섹슈얼리티와 

건강 행동,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내용을 고

루 공부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해당 교과서는 

생식기를 비롯한 신체 기관의 정확한 명칭 사

용, 구체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여성의 자위4)에 

대한 설명,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과 

묘사 등을 반기는 이들과, 해당 요소를 두고 ‘책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다’, ‘서양의 성교육을 맹

목적으로 따라가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정

적인 반응을 쏟아내는 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결국 공식 출판된 지 8년이 지난 2019

년, 중국 정부에 의해 갑자기 회수 조치를 당하

게 되었으나, 성교육에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

여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중국의 가부장적 젠더 

시스템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 독자와 성교육 도

서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출판 편

집자, 성교육 전문가, 공공도서관 사서가 실제

로 그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도서 내용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적인 과

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도서의 활용 현황과 그에 대한 관계자

들의 시각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이들이 경

험한 사례를 통하여 성교육 도서의 활용 현황

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는 사례 연구이

기도 하다. Yin(2018, 9-13)은 연구를 통해 궁

극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누가(who), 무

엇을(what), 어디에서(where)가 아니라 어떻

게(how) 또는 왜(why)일 때 사례 연구 방법

이 놀라운 강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

회적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련의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사례 연구 방법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적 맥

락 안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

육 도서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

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

년 독자가 성교육 도서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 즉 어린이․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성교육 도서를 출판한 경험이 있는 출

 4) 중국 성교육 도서에서 자위를 설명할 때는 주로 남성의 자위만 언급되며 여성의 성적 욕망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Ji & Reiss, 2022, 503). 



21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4권 제2호 2023

판 편집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성교육 전문가, 도서관

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심층 면담의 대상으로 하였

다. 면담을 통하여 성교육 도서의 출판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각 면담 대상자가 성교육 도

서를 바라보는 시각과 고민, 성교육 도서 활용

의 지향점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성교육에 있어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와 담임교사, 사서교사가 중요한 역할

을 함에도 본 연구에서 이들을 면담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성교육 경험이 학

교라는 특수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

소년과 양육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학교 안팎에서 성교육 강의를 진행하는 

성교육 전문가, 성교육 도서의 출판에 직접 관

여하고 있는 편집자를 면담함으로써 성교육 도

서의 출판과 활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도서의 쓰임에 관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 볼 계획이다. 

면담 대상자가 ‘성교육 도서를 출판한 경험

이 있는 출판 편집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

으로 성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성교육 전

문가’, ‘도서관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로 자격 조건이 구

체적이므로, 면담 대상자는 판단추출(purposive 

sampling) 방식과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면담 대상자로서 출판 편집자를 모집한 과정

은 다음과 같다. 면담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8개월 이내, 즉 2020년 이후에 출판된 성교

육 도서를 검색하고 그 중 인터넷 서점 판매순

위가 비교적 높은 도서를 추렸다. 도서의 편집 

작업에 참여한 편집자에게 이메일 혹은 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물었다. 비교

적 최근에 출판된 도서를 기준으로 한 것은 그 

책의 편집 과정과 그때의 생각을 편집자가 생

생히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보낸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가 

2건 있었으며, 섭외를 위한 전화 통화 후 면담

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성교육 전문가의 경우, 성교육 강사로 활동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

교육 도서에 저자, 감수자, 혹은 추천인으로 기

재된 이들에게 연락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물

었다. 면담 대상자로 섭외하려던 공공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성교육 전문가도 면담 대상자가 

되었다. 면담 스케줄을 조정하던 중 연락이 끊

긴 경우가 1건,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었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도서관에서 어린

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

험이 있는 사서를 찾기 위해 공공도서관, 성교

육, 어린이, 청소년 등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인

터넷 검색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도서관 행

사가 도서관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 등에 소개

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 양육

자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도서관 성

교육 프로그램은 무척 많았으나 어린이와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단 세 건만 찾을 수 

있었다. 5년 전의 자료까지 검색한 결과였다. 

면담을 의뢰한 세 명의 공공도서관 사서 중 한 

명은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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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를 통해 면담 대상자를 추가로 물색하

던 중, 공공도서관 공간을 빌려 자녀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사서를 알게 되었다. 비록 그 도서관에서 

결국 열게 된 것은 양육자 대상 성교육 강의였

으나, 그 시작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문의였고,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공도서

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

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찰한 경험이 있

어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면담과 면담 대상자 모집은 동시에 진행되었

으며, 연구가 포화점(saturation point)에 도달

했을 때 면담 대상자의 모집을 멈추었다. 결과

적으로 출판 편집자 3명, 성교육 전문가 4명, 공

공도서관 사서 3명이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가 

되었다. 면담 대상자의 정보는 <표 1>에 제시되

어 있다. 

면담은 2021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전화 혹

은 줌(zoom)으로 진행되었다. 추가 질문이나 

자료의 공유가 필요할 때는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되

었다. Tracy(2020, 158)에 의하면 반구조화 면

담은 정해진 질문만 해야 하는 제약이 없기 때

문에 면담 과정에서 보다 즉흥적이고 이미크적

인(emic), 즉 ‘연구의 주제 분야에서 특히 유의

미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면담 

대상자의 복합적인 시각을 두루 파악할 수 있

다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질문 목

록을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되, 이야기 나누

는 과정에서 특정 질문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

는 질문을 이어가거나 즉흥적으로 새로운 질문

을 만들기도 하였다. 기본 질문 목록은 공통 질

문과 면담 대상자의 분야별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가장 긴 면담은 90분, 가장 

직업 가명 성별 해당 직업에서의 경력5) 면담일6)

출판 편집자

A 여성 7년 2021. 09. 05

B 여성 13년 2021. 08. 20

C 여성 20년 2021. 12. 01

성교육 전문가

D 여성 6년 2021. 10. 12

E 여성 6년 2021. 10. 05

F 남성 12년 2021. 11. 10

G 여성 12년 2021. 08. 19

공공도서관 사서

H 여성 6년 2021. 09. 26

I 여성 7년 2021. 11. 19

J 여성 6년 2021. 11. 20

<표 1> 연구에 참가한 면담 대상자에 관한 정보

 5) 경력은 면담이 진행된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

 6) 본 연구를 투고하는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담일 이후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나 그 기간 동안 

성교육 도서의 출판과 성교육 정책 등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면담 자료의 활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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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질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접해 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 중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접해 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 중 권하고 싶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 중 국내 작가가 집필, 작화한 책과 국외 

작가가 집필, 작화한 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를 읽는 방법이 다른 주제의 도서를 읽는 방법과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출판 편집자 

대상 질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를 출판하면서 고민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출판에 있어 국내 작가의 책과 외국 작가의 책 중 독자들이 

더 선호하는 쪽이 있나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외국 도서를 번역 출판할 때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출판하신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의 성별 비중은 

어떠한가요?

성교육 전문가 

대상 질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할 때 성교육 도서를 활용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할 때 성교육 도서를 활용하십니까? 

한국 성교육과 외국 성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질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적이 있다면) 그때 성교육 도서를 활용하셨습

니까? 

(어린이․청소년의 양육자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적이 있다면) 그때 성교육 도서를 

활용하셨습니까?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수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대출 빈도수와 관내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요? 

<표 2> 면담 기본 질문 목록

짧은 면담은 20분으로, 평균 50분간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녹음 후 전사(transcribe)되었으며, 

NVivo와 Mindmeister를 활용해 기술적인 코

딩(descriptive coding)과 축코딩(axial coding)

을 거쳐 의미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면담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의미가 정확히 표현

되었는지 확인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수정을 요

구하는 내용은 수정하고 논문에 포함되지 않기

를 바라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4. 분석 결과

4.1 한국 성교육의 현재

연구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이 강조한 것은 

가장 좋은 성교육 선생님이 양육자(부모)라는 

것이다.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

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양육자이기 때문에, 

성과 관련한 인식과 태도에도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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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성인 중 자신이 양육하

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

는 지식과 심리적 기반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

으며(권선미, 2020; 박준이, 2019), 많은 양육

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

신 해주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양육자들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곳은 학교이다. 2007년 <학

교보건법>이 개정되고 이후 성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배치와 보건 교과서 제작, 성교육 

대상의 범위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한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학년별로 연간 15차

시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김대유, 2020; 안재희, 2021, 136; 조영주 외, 

2018, 17). 그러나, 여전히 “순결교육과 생물학

적 지식 전달에 머무른 금욕주의적 성교육”이 

현재 학교 성교육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며, 

성교육을 하는 강사나 교사의 특성에 따라 성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남미자, 

이희진, 2022, 38). 

본 연구에 참여한 성교육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두루뭉술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지적하였다. 성교육 전문가 G

는 강의 의뢰를 하는 학교의 90% 정도가 미리 

주제를 지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교육을 진

행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성교육 전문가 D는 

성교육 진행 후에 학교와 학부모에게서 올 피

드백이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학교나 학부모

가 강의에 불만을 가져 강사의 소속 기관에 항

의하는 경우 다음 학기, 다음 해에 강의 의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를 의뢰

한 학교와 사전에 강의 내용의 범위를 충분히 

상의하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만한 내용으로 강의를 채우게 된다. 어린이․

청소년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교육할 역량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

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몇 회에 걸쳐 

학생들을 꾸준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기로 

강의하게 되는 경우 총 교육 시간인 40분 동안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성교육 전문가 G). 

학교 성교육의 한계를 알고 있는 양육자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관심을 돌린다. 일부 학부모

들이 알음알음 그룹 과외의 형태로 자녀에게 성

교육을 받게 한지는 오래되었으나, 미투(#Me 

Too) 운동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교육

의 사교육화가 급진전 되었다(나주예, 2022; 

유대근, 2018). 양육자들이 성교육 강사에 성교

육을 일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소규모 성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가진 성에 대

한 관점이나 수준에 맞출 수 있고, 꾸준히 진행

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의 성을 존중하

는 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성교육 전문가 D).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규모 성교육 역시 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성교육 전문가 D에 의하

면 양육자들은 보통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 한 번씩 성교육을 의뢰하며, 새

로운 교육을 원하기보다는 학교에서 받지 못한 

교육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이 원하

는 교육은 대부분 “몸 교육”에만 머물러 있다. 

성교육 전문가 G는 “앵무새”, “나팔수”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임신과 출산을 설명하되 

절대 성관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거나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해 잘 알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성적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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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존재이기를 바라는” 양육자들이 성교육 

강사의 입을 통해 자기 생각을 자녀에게 전하

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성교육 전문가 E가 소

속된 성교육 전문 기관에 교육을 요청하는 사

람 중에는 성소수자, 자위 등 특정 주제를 다루

는 것을 걱정하거나 다루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국제 유

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기반으로 교육하고 있

다는 내용을 신청자에게 설명하며, 기관의 성

교육 시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적 주

체로서 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게 질

문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공도서관 역시 최근 몇 년간 성교육 프로

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의 소속 

기관처럼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도 더러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커뮤

니티 서비스의 하나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바라

보았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

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서 H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공공도서관을 자주 방문한 어린이들에

게 도서관은 무척 친숙한 공간이고, 도서관 프

로그램은 학교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기대가 크다. 도서관 

성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사서의 

기획이 맞물려 진행된다. 사서 J의 소속 도서관

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이용자 설문

조사를 통해 앞으로 듣고 싶은 강의, 도서관에 

바라는 점 등의 의견을 들어왔는데, 그 설문지

에 어린이와 양육자 대상 성교육에 대한 요청

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사서 I에게는 어느 날 

학부모가 찾아와 “남학생 엄마 몇 명이 팀을 짜

서 선생님을 초대해 성교육을 받으려 한다”며 

도서관 스터디룸 대관을 문의했다고 한다. 성

교육은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 도

서관이 지역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서비스

라고 생각한 사서 I는 도서관 성교육 프로그램

을 추진하였다. 도서관 사정상 그해에 바로 학

생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고 호응이 무척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도

서관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역시 성교

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근본적으로 학교나 사교육에서 진행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지닌 한계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교육 전문가들 모두 

도서관에서 성교육을 진행할 때와 그 외의 기

관에서 성교육을 진행할 때 뚜렷한 차이를 느

끼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4.2 한국 성교육 도서의 활용 현황 

어린이․청소년이 바라는 성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 도서가 어

린이․청소년의 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편집자 B는 말한다. 어린이․

청소년은 각기 다른 질문과 호기심을 갖고 있

으며 이들 각자의 성장 단계와 정보 요구에 맞

는 도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편집자 A는 미

디어에서 성에 관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쏟아

지는 현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검증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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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가 필요하며 성교육 도서가 바로 그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교육 전문가 E는 실

제로 어린이들이 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중요

한 통로가 책이라고 말한다. 교육 현장에서 어

린이들을 만날 때 그는 “성에 대해서 어떻게 처

음 알게 됐는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지, ‘성’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뭐가 있는지, 그 

느낌이나 생각, 정보를 어디에서 얻게 되었는

지” 등을 항상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책과 양육자의 태도라고 한다. 성교육 

전문가 E는 청소년이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 

성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책이나 

전문적 성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7) 

4.2.1 양육자의 성교육 도서 활용 

성교육 도서는 어린이․청소년뿐 아니라 이

들의 양육자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양육자님들이랑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어

떻게 답변하시는지 물어보거든요. 양육자님들

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바로 

도서이고, 자기가 답변해 주기 어려우면 그냥 

조용히 서점에 데리고 가서 관련된 도서를 한 

권 더 사거나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

요.” - 성교육 전문가 E

성교육 전문가 E는 책이 접근성이 좋은 매체

라는 점에 주목했다. 성교육 전문기관을 찾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전문기관은 별도의 

운영 방안과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도

서관이나 서점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

문에 성교육에 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양육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직접 성교육

을 하는 대신 성교육 도서를 권해주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성교육 도서가 “대안”이자 “대책”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중요한 시기에 정작 부모들은 뒤로 빠지고 원이

나 학교에 맡기려고 하거나, 또는 책이나 강사나 

전문가들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 교육할 때 

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요. 초등학교 고학년때 

부모가 성 지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이 

대체되는 것이 아쉽다, […] 우리나라에서 그 

시기에 자꾸 부모들이 다른 쪽으로 의존하게 되

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 성교육 전문가 F

성교육 전문가 F에 의하면 어린이가 초등학

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양육자들의 “성교육 니

즈”(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 2차 성

징이 나타나고 사춘기를 겪게 되는 시기에 성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은 양육자가 교육하

기에 가장 어려운 나이라는 인식 역시 강하다

는 것이다. 성교육 전문가 G가 만난 양육자 중

 7) 그는 성교육에서 성교육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중 7~8 정도는 된다고 할 만큼 성교육 도서의 역할을 높게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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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성교육 공부를 많이 하여 웬만한 강사 못

지않게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집에

서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 있다고 한다. 지식은 있으나 소통을 어려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육자들의 태도는 출판

사의 성교육 도서 기획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나이의 

어린이․청소년을 내포 독자로 한 성교육 도서

가 가장 많이 출판되고 책 판매도 비교적8) 잘 

되는 편이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 도서는 “구매 독자

와 대상 독자의 층이 다른 독특한 분야”(편집

자 B)에 속하기 때문에 성교육 도서를 출판할 

때 실제 대상 독자인 어린이․청소년 못지않게 

양육자와 교사의 시선을 고려하게 된다. 편집

자 A는 실제로 외국 도서를 번역 출판하는 과

정에서 잠재적 구매자인 양육자의 시선을 무척 

의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 정서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빼야 할지 그대로 두어

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그러나 감수자와의 상

의 끝에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로 했다.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랍고 […] 어떤 

부모님께는 이게 되게 거부감이 드는 내용인 거

예요. 근데 또 필요한 내용이고. 사실 이런 걸 

계속 덮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교육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다 넣고, 대신에 감수자 선생님의 의견을 좀 꼼꼼

하게 달려고 했어요.” - 편집자 A 

편집자 B는, 본인이 근무하는 출판사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에 바탕을 둔 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미를 두어 책을 출간하게 되었지만, “이

게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환영받을 것인가, 더 

많은 부모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등

을 우려하는 출판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교육 전문가 E 역시 아직 한국 사회에는 어린

이와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문화

가 만연하기 때문에 성교육 도서를 제작하거나 

(양육자 또는 교사가) 활용할 때 ‘이 책을 보여

줘도 괜찮을까?’, ‘이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이 

책이 적합한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

다고 했다. 성교육 책을 제작할 때는 한국 사회

의 성문화와 인식 태도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실을지에 관해 저자와 

출판사 간에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4.2.2 성교육 전문가의 성교육 도서 활용 

본 연구에 참여한 성교육 전문가 4명 중 3명

이 본인이 진행하는 성교육 수업에서 도서를 

활용한다고 말하였다.9) 출판된 책을 그대로 활

용하는 경우도 있고, 출판된 책의 내용을 바탕

으로 강사 혹은 강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워크

북이나 활동지를 만들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성교육 도서는 1회로 끝나는 수업보다는 정기

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수업에서 주로 쓰인다. 어린이의 연령이 낮

을수록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성교육이 아니

 8) ‘비교적’이라는 어휘를 쓴 것은 성교육 도서 중에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책은 무척 드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편집자들은 질 좋은 성교육 도서가 기대만큼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9) 수업에서 성교육 도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교육 전문가 G도 어린이책의 한두 장면을 보여주거나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발판 삼아 강의안을 재구성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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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 프로그램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을 배우

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성교육 전

문가 F는 이를 “온도 같은 느낌”이라 표현했

다. 책에 나온 이야기를 듣고 독후 활동을 통해 

만들고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성의 

개념을 긍정적이고 따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성교육 전문가 D는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과 수업할 때 최소한 50% 이상, 많게

는 70% 정도를 책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

로 채운다고 했다. 소규모 성교육이나 학교 성

교육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4학년 말에서 5학년 때인데, 전형적인 몸 지식 

전달 교육이 너무 강도가 세게 느껴질 것 같은 

어린이들이 있을 때도 책의 내용을 많이 활용

한다고 했다.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맞는 책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성추

행이 일어나거나 유아들 사이에 성적 놀이가 

일어나는 경우, 책을 활용해 그 문제에 접근한

다. 성교육 전문가 D가 자주 사용하는 책은 레

이첼 브라이언의 그림책 <동의: 너와 나 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다. 이 책은 실생활에

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동의와 

신체 결정권, 상호 존중의 개념을 설명하는 책

이다. 성교육 전문가 D는 책에서 제시하는 다

양한 상황 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교육에 

활용한다고 했다. 

청소년이 스스로 책을 찾아보게 하는 방식의 

교육도 있다. 성교육 전문가 E가 근무하는 센

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성교육

을 진행한다.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워크숍 노

트에 적힌 질문을 읽고 체험관 내의 여러 ‘스팟

(spot)’을 탐험하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

야 한다. 스팟 중에는 책상에 성교육 도서가 놓

여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알아야 문

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책을 활용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되는 셈이다. 

성교육 수업에 직접 책을 활용하지 않아도 

도서 목록을 제공하거나 성교육 도서 읽기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성교육 도서를 접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성교육 전문가 E는 학교에서 학

생 대상 성교육 수업을 하는 경우 강의 슬라이

드로 추천하는 도서를 보여준다고 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보기를 권하고, 만약 학교 도

서관 소장 도서가 아닌 경우 희망 도서로 신청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일러준다고 했다. 성

교육 전문가 D 역시 학교에 학생 대상 성교육

을 하러 갈 때 자신이 추천할 책이 그 학교 도

서관에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했다. 그는 또한 

소규모 성교육을 할 때 양육자들에게 “숨겨 놨

던 책”을 읽히라고 안내한다고 했다. 많은 가정

에서 구비하고 있는 시리즈 도서 중에는 대체

로 초등학교 4학년 전후에 읽는 것이 권장되는 

성교육 도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그 

연령이 되었을 때 그 책을 읽고 성교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성교육 

전문가 D, E, F 모두 양육자들에게 성교육 도

서 목록을 제공한다고 했다. 먼저 목록을 요청

하는 양육자도 적지 않다. 성교육을 받아본 경

험이 드문 양육자들은 성교육 책 읽기를 통해 

성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을 정립해 갈 수 있다. 

또한, 책에서 배운 내용을 각 가정의 상황에 어

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도서가 가정 내 

성교육에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셈이다. 성교

육 전문가 F는 양육자들에게 양육자 대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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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도서도 꼭 읽

어 보기를 권한다고 했다. 성교육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양육자의 역할인데, 그것을 도서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무작정 겁내며 회피하는 것

을 막기 위해서이다. 어린이와 양육자가 같은 

책을 읽은 후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서로의 생

각과 의견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2.3 도서관에서의 성교육 도서 활용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는 그 존재만으

로 의미를 가진다. 해당 도서가 일부 혹은 모든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라는 사서의 판단을 바

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책을 통해 성에 관

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을 비밀

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기

심과 지식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모두 성교육 도

서의 수서에 있어 다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사서 I는 “성교육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하며, 기본적으로 성

교육 전문가가 집필한 책을 신뢰한다고 했다. 

사서 J는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

의 자문과 감수를 거치기 때문에 성교육 전문

가의 책은 믿고 수서하는 편이라고 했다. 사서 

H는 대체로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은 수

서 과정에서 거르게 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기

준이라 할 수 있는 요소로는 한국 정서상 맞지 

않은 내용, 성관계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

된 그림, 양육자들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 등을 

들었다. 사서 H가 기준으로 제시한 요소는 모

두 단일하게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된 그림이라 

판단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이용자가 이

용하는 곳이므로 다양한 이용자가 생각하는 폭

넓은 논란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고 민원을 사

전에 방지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수

서 방침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사서 모두 성교육 도서 수서

만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사서 I는 일률적인 기준보다 독

자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같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성 지식과 성 경험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학

년별, 연령별로 적합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어린이와 청소년 개개인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어떤 주제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 개인에게 적절한 도서가 정

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서 J는 다소 현실적인 조건도 언급해 주었

다. 사서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과다한 한국 공

공도서관 현실에서 책을 “하나하나 읽어보거나 

하나하나 판단을 내릴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책 내용을 살펴보고 수서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서

는 저자와 출판사의 전문성에 더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4.3 현재까지 출판된 성교육 도서의 한계 

국내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의 주제 범위와 

전달 방식은 그간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미

투 운동과 N번방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즈음부터는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개념을 

적용하여 인권과 성평등을 강조한 성교육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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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판이 더욱 활발해졌다. 2019년부터는 성

교육 전문가나 작가가 아닌 다양한 직업군의 

저자가 “본인이 어렸을 때 필요로 했던 이야기

를 책으로 엮어낸”(임여주, 2022, 443) 작품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청소년 독자들은 보다 다

양한 접근법과 독특한 서술 방식의 성교육 도

서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교

육 도서가 다루는 주제와 시각, 출판 방식에 아

쉬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4.3.1 성교육 도서가 다루는 주제와 시각의 

한계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

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교육은 (1) 관계, (2)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

리티, (3) 젠더 이해, (4) 폭력과 안전, (5) 건

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6) 인간의 신체와 발

달, (7)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8) 성 및 재

생산 건강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인권과 성평등의 시각에서 어린이와 청소

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다루어야 

한다(UNESCO, 2018, 4). 그러나 여전히 한국

에서 출판된 성교육 도서 중 상당수가 신체적 

변화에 관한 교육에 머물러있다. 국내에서 가

장 널리 읽히는 성교육 도서 77권의 주제와 표

현 방식 등을 분석한 임여주(2022, 435)의 연

구에서도 성교육 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둘 중 하나10)가 신체적 변화에 관한 것이

었다. “자신의 신체 이름과 기능 알기, 몸에 대

한 호기심(특히 성 및 재생상과 관련된 기관에 

관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 월경 주기, 

난자와 정자, 호르몬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해당 연구에서 분석한 77권 중 무려 56권의 도

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성교육 전문가 D는 이

렇게 많은 성교육 도서에서 “몸 교육”을 강조

하거나 그 주제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학교 성

교육에서 찾았다.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받는 학교 성교육이 알게 모

르게 어린이․청소년 성교육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학교 성교육이 여전히 몸 교육에 머물

러 있기 때문에 성교육 도서도 자연스럽게 몸 

교육을 중심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국내 저자가 집필한 도

서에서 많이 발견된다. 국내 저자가 집필한 도

서들이 주로 사춘기 신체 변화에 집중하고 있

다면, 해외 저자가 집필한 도서들은 대체로 성

평등, 다양한 성 정체성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

는 편이다. 최근에는 국내 저자가 집필한 도서 

중에도 몸 교육을 넘어 성 평등과 성적 권리를 

비롯한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 종종 발

견되지만, 여전히 아직은 외국 도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기가 더 쉽다. 편집자 B는 “성교육서

의 출판 흐름”을 짚었다. 페미니즘 리부트11) 

이후 성인 도서 출판계에 페미니즘, 여성의 자

10) 가장 많이 언급된 또 다른 주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몸과 감정을 궁금해하고 섹슈얼리티를 탐험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임여주, 2022, 434). 

11) 영화학자이자 문화평론가인 손희정이 고안해 낸 표현으로 2015년을 전후로 한 한국의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을 

일컫는 말이다. 손희정은 2015년 ‘문화/과학’ 저널을 통해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에서부터 메르스 갤

러리(매갤)의 미러링 스피치(mirroring speech) 운동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그러나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펼쳐지는 어떤 새로운 흐름의 운동”을 ‘페미니즘 리부트’의 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손희

정, 20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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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찾기, 여성의 권리와 몸에 대한 고민을 다룬 

책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 흐름이 어린이․청소

년 도서 분야에도 이어졌으며, 특히 어린이․청

소년 대상 성교육서에서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포괄적 성교육을 다룬 도서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을 즈음 미투 운동과 N번방 사건

이 이어졌고, 출판사들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던 

해외 도서의 번역 출판을 서두르게 되었다. 출

판사에서 국내 저자와의 협업을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출판할 수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좋은 책을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현재 

한국 상황에서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편

집자 A; 편집자 B; 편집자 C). 

많은 성교육 도서가 사춘기의 신체 변화에

만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을 무성적

(無性的)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남미자, 

이희진(2022, 38)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소년

은 오랫동안 “무성적(asexual) 존재”로 인식

되었으며 “청소년의 성적 욕망이나 성적 존재

로서의 정체성”은 학교 성교육에서 다루어지

지 않았다(38). 청소년을 성의 주체로 인식하

지 않을 때 성교육 도서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청소년이 성적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을 

때 성교육 도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삶의 중심

에서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가늠하

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지식을 폭넓게 전해줄 수 있다. 아동 성교육 

전문가인 이현숙(2007)은 “‘청소년에게 성적 

권리를 돌려주자’는 것은 ‘청소년을 성적 주체

로 세우자’는 뜻이며 ‘성관계를 자유롭게 허용

하자’는 것과 다르다. 주체적인 삶은 다양한 정

보를 바탕으로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

했다. 그러나, 이현숙의 주장이 등장한 지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을 성적 주

체로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성평등하지 않은 관점도 현재 출판된 성교육 

도서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예전에 비해 여성

의 성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교육 도서가 남성의 

관점과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교육 전문

가 D에 의하면 실제 한국 청소년이 가장 궁금

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여성의 자위이지만, 국

내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 중 여성의 자위를 언

급하는 책은 드물다. 대부분 남성의 자위만을 

언급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성교육 전문

가 F는 성교육 도서에서 남성의 자위는 다루면

서 여성의 자위는 다루지 않는 것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교육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성교육 전문가 

D는 해외 저자가 집필한 도서에도 남성 중심의 

관점이 팽배함을 지적했다.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전히 

여성의 오르가슴과 여성의 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대부분 남성 위주에서 남성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여성이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테크

닉 같은 그런 느낌이지,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의 

메커니즘이 달라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성적

으로 행복감을 느끼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을 설명하는 책은 한 권도 없더라고요.” - 성교육 

전문가 D

성평등하지 않은 관점은 여성 청소년 대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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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도서와 남성 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찾을 수 있다. 성교육 전문

가 F에 의하면 최근 출판되는 여성 청소년 대

상 성교육 도서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가치관 

교육, 성 인권 교육 등인 데 반해, 남성 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는 여전히 생식기 중심의 교

육에 집중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실제 성교육 

현장에서 남성 청소년과 가치관 교육을 진행할 

때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남초 커뮤니티에

서는 여성혐오와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난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남성 청소년을 만나보

면 성평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차별의 해소

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적 욕망과 성적 권

리, 성 인권에 대한 논의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교육 전문가 D와 F의 

공통된 주장이다. 성교육 도서를 집필하는 이

들의 인식이 현재 청소년의 인식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때 모든 성별이 각자 자신의 성적 

권리를 알고 상대방의 성적 권리를 존중하며 

성적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공감대를 

책을 통해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4.3.2 성교육 도서 출판 방식의 한계 

성교육 전문가 F는 해외 저자가 집필한 성교

육 도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인간의 

총체적 삶”을 다룬다는 점을 꼽았다. 성 지식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각각의 지식이 별개로 존

재하는 것처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성이 어떤 의미이며 성을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

어낸다는 것이다. 사서 I는 이를 두고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과 묘사가 더 문학적”이라고 표

현했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인간의 총체적 삶”

을 다룬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덴마

크의 작가이자 성 연구가인 페르 흘름 크누센

이 지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12)를 예로 

들었다.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이후에 육아를 포함한 부모의 역할을 쭉 이야기

로 다뤄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정자

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고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

는지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준비부터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를 동화책 안에서 짧게나마 담아낸다

는 것이죠. 성이라는 이야기를 단순히 카테고리

에 가두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성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외국 도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 지점 지점들이 있는 게 아니

라 전체적인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 내는 것이

죠.” - 성교육 전문가 F

그러나, 현재 한국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 중 

상당수는 정확히 그 반대 지점에 있다. 많은 도

서가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성교육 

전문가 F에 의하면 성교육 도서 대부분은 목차

가 비슷하다. 

“성장 부분 들어가 있고, 성 지식, 성 가치관, 

인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들. 성폭력 예방 

12) 덴마크에서 1971년 출판된 이 책은 한국에 2017년에 번역,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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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까지 이렇게 […] 거의 비슷하게 목차가 

만들어지거든요. […] 아이들한테 알기 쉽게 빠

르게 정보만 전달하는 형태. 근데 그게 거의 비슷

해요.” - 성교육 전문가 F

성장, 성 지식, 성 가치관, 인권, 성폭력 예방 

등의 큰 카테고리 아래 세부 카테고리가 배치

되는 것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성장이라는 카

테고리 안에 흔히 들어가는 하위 주제는 생리, 

몽정, 자위 등인데, 저자의 가치관에 따라 해당 

주제를 다루는 시각만 서로 조금씩 다를 뿐 기

본적인 틀은 유사하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이

렇게 많은 도서가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된 이

유를 어린이․청소년의 독서행태에서 찾았다. 

뇌과학자 Wolf, M. (2018)가 <다시, 책으로>

에서 밝힌 것처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어

린이․청소년에게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기

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깊이 읽기’ 능력이 뇌

의 읽기 회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순간 접속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것에 익숙한 세대에게 중요한 정보를 

빨리 알려주기 위해 출판사와 저자가 택한 방

법이 키워드 중심, 질문과 대답 중심의 구성이

라는 것이 성교육 전문가 F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

육이 무척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많

은 정보를 빨리 알려주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의 이와 같은 독서행태에 맞추어 성교육 도서

를 출판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책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며 읽지 않고 일부

분만 읽어내는 독서 행태는 사실 어린이․청소

년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상당수의 성

인 역시 그와 같은 독서 행태에 익숙하다. 김대

유(2021)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2020년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서 중 일부 성

교육 도서에 선정성 시비가 일었는데,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삽화 일부

와 텍스트 일부였다. 특히 페르 홀름 크누센의 

그림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의 일부 장

면이 캡처되어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이상원, 

2020)라는 설명과 함께 각종 온라인게시판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었는데, 해당 장면이 

책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내포 독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며, 해당 연령의 발달 단계

상 적절한 표현인지 등을 질문하는 이는 드물

었다. 이는 지금의 성인들이 어린이․청소년이

었던 시절에 총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교육 도서를 만난 경험이 부족했던 것과 무

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기는 어

떻게 태어날까?>에 대한 선정성 시비의 전 과

정은 오히려 삶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성을 

바라보는 독서 경험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4.4 성교육 도서의 지향점 

본 연구에 참여한 성교육 전문가, 출판 편집

자, 사서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한 것은 성교육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었다. 성교육 전문가 G는 어린이와 옷이나 음

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질문지를 만들어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

닌 것처럼, 성에 관한 이야기 역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과 

양육자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하려 할 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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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도서는 좋은 매개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

다. 같은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함

께 답을 찾아보며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교육 전문가 F는 현재 

한국에 성교육 도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이제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다음 단계

는 “인식의 벽”을 넘는 과정이다. 연구에 참여

한 이들 모두 - ‘인식의 벽’이라는 표현을 똑같

이 쓰지는 않았으나 -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갖고 

있는 보수적 인식을 언급하였다. 앞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수서 과정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

는 경우가 많다. 출판사에서도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구매자를 의식한다. 편집자 A가 펴낸 성교

육 도서에 대한 독자 반응 중에는 “되게 좋다”

는 반응과 함께 “이런 것까지 알아도 될까?”, 

“(아이가) 좀 더 큰 다음에 읽혀야겠다.”는 내

용이 많이 있었다. 편집자 A는 이를 두고 “아직 

다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

수적인 성 관념은 흔히 ‘한국의 정서’라는 표현

으로 대치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들도 여러 

번 언급한 ‘한국의 정서’, ‘한국 정서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이지

만, 성교육 도서를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 쉽게 

활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서와 함께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상황이다. 

편집자 A에 의하면 최근 독자들은 해외 저자보

다 국내 저자의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

문이다. 

“예전까지만 해도 성교육 관련 국내서가 부족해 

외국책을 많이 읽었으나, 점점 국내 저자의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성교육뿐만 아

니라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자녀교육 분야는 

국내 저자를 선호하는데, 한국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좀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편집자 A 

 

인권운동가이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

크 위티의 공동대표인 양지혜는 ‘모두’의 ‘즐거

움’을 지향하는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청소년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짚었다. 그는 “본인이 본인의 삶에서 스스로 결

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있

어야 동의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청소

년의 성적 동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면, 청

소년에게 동의를 구하는 일이 일상적이어야 한

다.”(김수진 외, 2022, 220)고 주장했다. 그러

나, 그가 바라본 한국 사회는 청소년의 의사를 

거절하는 것이 일상인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사는 청소년에게 성교육 도서에서 말하는 청소

년의 성적 권리와 자발적 동의에 관한 내용은 

거리감 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성교육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

럽 국가들 역시 보수적인 인식에서 출발해 다

양한 입장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토론을 거

치는 순차적인 단계를 밟았으며, 한국 역시 다

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

라고 말했다. 

본 연구의 참가자 대부분이 다음 단계, 즉 앞

으로의 성교육 도서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

한 내용의 핵심은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

각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인 성’이다. 이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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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인간의 총체적 삶’을 다루는 것과 맞닿

아 있다. 성교육 도서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소

중히 여기는 생각과 행동을 배우고, 모두가 평

등한 삶을 지향하며, 서로 연대하는 자세를 배

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자 

자신의 성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교육 전문가 G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더 행복

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어느 날 갑자기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스스로 고르고 좋아하

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처럼 “자신의 욕

구를 알고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일상적 경험”

이 쌓였을 때 어린이와 청소년은 “내 몸의 주인

이 나”라는 생각을 가진 “주체적인 성적 존재”

로 성장할 수 있다(김수진 외, 2022, 148). 이는 

앞으로의 성교육 도서가 키워드 중심의 단순한 

정보 전달 방식보다 등장인물이 삶에서 경험하

는 선택과 결과를 통해 독자가 자연스럽게 성

에 대한 시각을 터득하게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편집자 B는 더 나아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도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성 정체성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성장 과정에 있는 청

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고민하고 안전

하게 탐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성교육 도서

에서 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 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책, 성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책, 성평등한 내용을 담

은 책, 내포 독자의 연령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

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성 지식을 설명하는 책, 

실제 어린이․청소년의 상담 사례를 담은 책 

등을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추천 도서의 조건

으로 꼽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추천하는 성교육 도서

의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담은 책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과 행

동을 담은 책 

∙모두가 평등한 삶을 지향하는 책

∙서로 연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책

∙성적 자기 결정권을 말하는 책

∙성 정체성을 안전하게 탐구할 수 있게 하

는 책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책 

∙성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책 

∙성평등한 내용을 담은 책 

∙내포 독자의 연령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

는 책 

∙내포 독자의 눈높이에서 성 지식을 설명

하는 책 

∙실제 어린이․청소년의 상담 사례를 담

은 책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은 도서는 

어린이․청소년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

했다. 

∙성평등하지 않은 책

∙순결을 강조하는 책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책 

∙성폭력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부여하는 책 

∙사춘기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책

∙어린이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정하는 책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책

∙몇몇 이슈를 짜깁기 한 책 

∙성행위에 개방적일 것을 부추기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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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성평등한 관점에서 집필된 성교육 

도서가 많이 출판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도

서에서는 성별에 우위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히 종교 서적에서 많이 발견된다. 

성교육 전문가 D는 “성관계를 비롯한 모든 남

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남성이

고 여성은 그들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이 

종교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 도서에 많이 담겨

있으며, 심지어 “남자는 바람을 피워도 되지만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나오는 책조차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를 포함한 세계 전반

이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희생을 강조하는 내용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

이다. 순결에 대한 강조 역시 종교 서적에서 많

이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순결이 주로 여성 

청소년에만 강조된다는 점이며(성교육 전문가 

D), 이는 성차별적인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도서도 주의해야 한

다. 성교육 전문가 F는 특히 성별 특징을 매뉴

얼화 한 책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

어, “남자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무 데서나 소

변을 보게끔 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성 충

동을 잘 못 참는다”와 같은 내용을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닐뿐

더러 남성 청소년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모두에

게 이롭지 않게 된다. 책 속 캐릭터 중 남성에게

는 파란색, 여성에게는 분홍색을 부여하는 것

도 여전히 많은 성교육 도서에 남아있는 관례

이다. 텍스트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의 타파를 

부르짖으면서 삽화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

화할 때 독자인 어린이․청소년은 혼란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성교육 전문가 D).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부여하는 책들도 있다. 

편집자 A가 읽었던 책 중에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는 노래방이나 게임방 같은 밀폐된 장소

가 아니라 개방적인 곳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 있었다. 이는 데이트 성폭력이 발

생하는 이유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림으로

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내용이다. 유

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서 중에는 성폭

력 상황에서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를 외치라고 주장하는 책이 많다. 그러나 성교

육 전문가 D에 의하면 이 구호는 굉장히 잘못

되었으며 성폭력 상담가들과 성폭력 사건을 다

루는 경찰들도 싫어하는 구호이다. 성폭력 피

해자가 그 말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것처

럼 생각하고 자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경찰

들은 그 구호를 외치려 할 때 가해자가 입과 코

를 막아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을 우려

한다. 성교육 전문가 D는 만일 부득이하게 이 

구호를 담은 책을 어린이에게 읽어주어야 할 

때는 죽을힘을 다해 있는 힘껏 소리치며 읽어

줄 것을 권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 책을 

가급적 읽히지 않는 것이다. 

사춘기를 부정적으로 그리는지 여부 또한 점

검해 보아야 한다. 성교육 전문가 E에 의하면 

사춘기는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다. 

분명히 개인차가 있고 사춘기 기간동안 경험하

는 바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일부 성교육 도서

에서는 사춘기를 “짜증이 많이 나고 반항하는 

시기”라고 단정하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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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사춘기에 다다르거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사춘기 어린이가 자신의 발달 과정에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 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책, 유행하는 몇몇 이슈

를 짜깁기한 책, 성행위에 개방적일 것을 부추

기는 책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말했다. 

5. 결론 및 제언 

성교육 도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성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체이나, 과학이

나 역사와 같은 다른 주제 분야의 도서에 비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거나 읽

기가 권장되지는 않는다. 아직도 한국 사회가 

청소년을 “무성적(asexual)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남미자, 이희진, 2022, 

38). 그러나, 성교육과 성교육 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들로 인해 국내 성교육 도서의 출판

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특히 미투 운동과 N

번방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후부터 성교

육 도서의 출판은 더욱 활발해졌다. 성교육 도

서는 양육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직접 성 지

식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의존하는 대상이기도 

하며, 성교육 전문가가 성교육을 실시할 때 사

용하는 보조 도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참여

한 성교육 전문가, 출판 편집자, 공공도서관 사

서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가 대체로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교육 도서

의 출판과 수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보

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구매 독자를 의식해 

출판 단계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논란

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는 아예 수서 단계

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청소

년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시각은 성교육 도서

가 담는 주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을 성

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도서에서 다루는 주제를 사춘기의 신체 변화에 

한정해 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 저

자가 집필한 도서에서 피임과 성 정체성 등의 

주제를 다룬 작품을 쉽게 찾기 어려운 것도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해외 저자가 

집필한 성교육 도서에서는 피임과 성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가 고루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몇 개의 주제를 더 다루는 게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가진 어린이․청

소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각자 삶의 

맥락에서 성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포괄

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 특별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앞으로 어린

이․청소년이 성교육 도서를 통해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인 

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문화

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성

문화 이슈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

린이와 청소년의 성문화를 반영한 좋은 책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면 책을 선택하는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교사들의 고민을 해결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성교육 전문가 

E는 말한다.

성교육책 읽는 것을 권장하지만 성교육 시간

에 활용하는 편은 아니라고 얘기한 성교육 전

문가 G는 청소년 소설을 성교육에 활용하는 방

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김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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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소년 소설 <해방자들>을 예로 들었다. 사

랑과 출산이 통제된 가상의 국가에서 사랑이라

는 감정을 경험하고 성장하며 투쟁하는 청소년

들의 이야기가 성교육 수업을 더욱 풍성한 토

론과 나눔의 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해낼 지

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사서와 성교육 전문가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자료의 전문가인 사서는 

다양한 도서를 폭넓게 접하고 이해할 뿐 아니

라 도서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 

또한 풍부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과의 

독서 프로그램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토론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발문 만들기

를 도울 수 있으며, 토론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도서 목록을 먼저 제시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된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인 성’을 이야기하기에 문

학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다. 문학 속 

등장인물의 시각에서 삶과 사회를 바라보며 그 

인물의 경험을 통해 성에 대한 관점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서는 비문학 성교육 도서

를 통해 성교육의 다양한 주제를 익히고 성교

육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며, 그를 바

탕으로 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문학을 선정

하여 제시함으로써 성교육 전문가 G와 같은 성

교육 강사들에게 좋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도서에 대한 성교육 전문가, 출판 편집

자, 공공도서관 사서의 의견을 종합, 분석함으

로써 현재 한국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의 한계

와 가능성을 점검하고, 성교육 도서 수서 시 참

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성교육 도서의 최종 독자

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

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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